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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을 위한
음성변환용 바코드

라디오 FM 105.3MHz /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/  184번 /                   231번 /         307번 /             274번

입당송 | 마태 3,16-17 참조

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.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

위에 머무르시고,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. 이는 내가 사랑하

는 아들,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.

제1독서 | 이사 42,1-4.6-7

화답송 | 시편 29(28),1ㄱ과 2.3ㄱㄷ과 4.3ㄴ과 9ㄷ-10(◎ 11ㄴ)

◎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.

○  하느님의 아들들아, 주님께 드려라.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

라.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. ◎

○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.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. 주님의 

소리는 힘차고,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. ◎

○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.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. “영광

이여!”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.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

앉으셨네. ◎

제2독서 | 사도 10,34-38

복음환호송 | 마르 9,7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. 이는 내가 

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 ◎

복 음 | 마태 3,13-17

영성체송 | 요한 1,32.34 참조

보라, 요한이 말하였다. 나는 보았다.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

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.

상암동성당 | 2010년 2월 설립


